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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학술강연회 형식 다양화로 
광복회원과 일반시민 관심 높여 
광복회, 4월의 독립운동가 공훈선양학술강연회 개최

 ▲광복회가 이달의 독립운동가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진행을 다양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

난 25일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4월의 독립운동가 공훈선양 학술강연회에서 문화

공연으로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

 

* 보도시점: 대한민국 106년 4월 25일(목) 배포 즉시 

□ 광복회는 오늘(25일)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유족과 광복회원, 일반시

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바른역사 시민강좌 ‘세계 속의 한국독립운동’ 일

환으로 올해로 중국 하얼빈 총영사관 의거 100주년을 맞아 4월의 독립운동

가 유기동· 김만수· 최병호 선생에 대한 공훈선양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유족 소개,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 축사, 선정패 

수여식, 기념공연(아코디언 연주), 이종찬 광복회장 인사말, 강연 순으로 진

행됐다. 

□ 이종찬 광복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 분 독립영웅의 장렬한 의거는 독립

운동 진영에 큰 울림을 주었고, 독립군단이 통합하여 항일무장 투쟁을 강화

하는 전환점이 되었지만, 포상 된 지 60년이 넘은 지금에 이르러서야 공훈

선양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된 것은, 만주방면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도를 더 

가져야 한다는 자성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말했다. 

□ 이날 이 회장의 인사말을 끝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순서로 김영범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하얼빈을 뒤흔든 3의사의 의열과 독립정

신” 제하로 학술강연회를 이어갔다.  

□ 한편, 이날 광복회는 아코디언 연주자를 초청하여 러시아 대중가요 카츄

사와 러시아 민요 오치초르니에(검은 눈동자), 헝가리 무곡 연주 등 문화공

연을 겸한 이달의 독립운동가 공훈선양학술강연회 진행을 다양화하며 강연

회 참석자인 광복회원과 일반시민의 관심도를 높였다.  

□ 광복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호주 3인 여성선교사 공훈선양 강연회

에 제프 로빈슨 호주대사 부부를 초대하고, 듀엣 성악가와 뮤지컬 ‘제시의 

일기’ 공연 팀을 초청하여 공연 관람 후 강연회를 진행, 참석자들로부터 많

은 호응과 관심을 끌었다. 

□ 4월의 독립운동가 유기동·김만수·최병호 선생은 1924년 4월, 하얼빈 총영

사관의 고등경찰 간부와 형사부장이 하얼빈 일대의 한인들을 가혹하게 탄압

하고 함부로 해친다는 소문이 돌자, 하얼빈 지역에서 활동 중인 친일파와 일본 

경찰을 암살하며 일제 기관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거사가 실행

되기 전에 은신처가 발각되었고, 이에 격렬하게 항전하며 일본 경찰 다수를 

사살하고, 모두 현장에서 적탄에 맞아 장렬하게 순국했다.  (끝)

* 붙임: 주요행사 장면 사진

※ 본 보도자료는 광복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